
한국, 과학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
IMD, 200 1년 10위로 11단계 껑충 … 연구개발인력·교육은 문제

한국의 과학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 2002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1년 과학경쟁

력은 세계 21위에서 11단계 올라간 10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7년 22위에서 1998년 28위로 하락했으나 2000년부터 22위

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1년 10위로 크게 상승했다.

과학경쟁력의 상승은 기술혁신시책의 추진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경쟁력 세계 8위 및 연구개발인력 경쟁력

세계 9위 등 강점이 유지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업연구원 1000명당 특허등록건수가 세계 1위,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세계 3위,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건수 세계 10위 등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강세를 이어간 것도 과학경쟁력 순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

다.

국가별 과학경쟁력 순위는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스위스, 4위 독일, 5위 스웨덴 등 10위 이내의 국가는

2001년에 비해 큰 순위변화가 없었으며 영국이 16위에서 8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1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

한국의 과학경쟁력 순위

구 분 항 목
2002 200 1

지 표 순위 지 표 순위

연구

개발

투자

(200 0 )

연구개발투자(100만달러) 12,200 8 10,000 8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달러) 260.6 21 214.0 21
GDP 중 연구비(%) 2.653 7 2.47 7
기업체의 연구비투자(100만달러) 9,200 6 7,600 10
국민1인당 기업체 연구개발투자(달러) 195.6 19 122.7 20

연구

인력

(200 0 )

연구개발인력(1000명) 137.9 9 128.7 9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인력 2.96 21 2.77 21
기업체 연구개발인력(1000명) 94.3 7 77.9 8
인구 1000명당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 2.01 20 1.68 19

과학적

환경

(200 1 )

노벨상 수상자(명) 0 24 0 24
인구 100만명당 노벨상 수상자 0 24 0 24
과학기술논문수(1997) 5,411 21 신설항목
기초연구의 장기 경제·기술발전 공헌정도* 6.47 12 6.79 10
이공계 학사학위자 중 과학분야비율(1997, %) 46.4 11 신설항목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 4.76 29 4.54 33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5.49 22 5.72 34

지적

재산권

(199 9 )

내국인 특허등록건수(건) 43,314 3 35,900 3
기업연구원 1000명당 내국인 특허등록수(건) 515 1 신설항목
내국인 특허등록 증가율(%) 20.65 13 147.64 3
해외취득 특허건수(건) 7,764 10 6,501 11
인구 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건) 163 21 163 21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 5.82 30 6.00 32

종합 순위 10위 2 1위

* 표시는 설문항목이며, 최상위 지표가 10.00(10점 만점)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인력의 수(21위), 인구 1000명당 기업 연구개발인력 수(20위)에서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또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과학기술교육(29위)의 강화,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22위) 제고, 지적재산

권의 보호(30위)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투자비율도 현재 20.9% 수준으로 일본(49.5%),

독일(55.0%)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경영자교육 경영대학원으로, 1989년부터 매년 주요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해 왔으며 2002년에는 OECD 회원국 30개국과 신흥경제국 19개국 등 49개국을 평가대상

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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